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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nking to syncing.

초록

입체각 는 현대 물리학의 공식에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본 논문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 렌더링 시스템, 곧

“우주 OS”로 읽고, 질량 을 “3차원 공간(UI)을 규정하는  구면 조각”으로 두며, 저항·운동 에너지·부피 복원·유

효 퍼텐셜·계층 문제의 식들을 그것들에 공통된 기하학적 양에 주목하여 개관한다.

본 논문의 핵심은, 전자기학과 중력의 식들이 하나의 기하학적 양 — 3차원 공간의 전체 입체각  — 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공유가 3차원 공간의 기하가 역제곱 법칙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논문 01의

 유일성 정리). 거기에 를 두면 역학의 식들이 같은 수로 나란히 선다(6.1절). 이것은 맥스웰이 와 

를 하나의 텐서로 모은 것과 같은 종류의 모음이다: 물리적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구조가 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를 1-루프 유효 퍼텐셜의 계수 에 적용하면 가 된다는 것(4.1절), 그리고 양자장론의 루프 인

자 와 4차원 운동량 공간의 기하학적 측도가 같은 양이라는 것 — 본 논문이 “The ONE”이라 부르는 항등 — 을

보인다(4.2절).

본 논문의 범위(scope note): 본 논문은 확립된 물리 법칙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제시한다. 제시된 대수적 관계는 모두

알려진 식의 변형이며, 새로운 물리 법칙도 새로운 검증 가능한 예측도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입자물리학의 의미에

서의 대통일 이론(단일 게이지 군으로부터 상호작용들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전자기학과 중력에 나타나는 가

입체각이라는 것은 표준적인 사실이다. 한편 는 단위 선택 아래에서 놓은 질량 값이며, 에너지나 운동량 앞에

서는 이 는 차원 없는 입체각과 뿌리가 다르다(논문 35, 60) — 역학은 입체각 계열과 같은 수로서 나란히 선다. 제2

부와 제3부의 우주 OS 식들은 이 체계가 2026년 4월 이후 써 온 발견적 공식의 목록이며, 읽기로 자리매김한다. “The

ONE”과 “야마기시 제로 텐션 싱크 방정식”은 이름이며, 이름에서 물리가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본 논문이 더하는

것은, 전자기학·중력·기하학에 흩어져 있는 를 하나의 입체각 계열로 나란히 놓고 그 공유가 3차원의 역제곱 법칙

에서 온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 를 둔 뒤 역학이 어떻게 나란히 서는지를 같은 표에 적는다는 점, 그리고 

를 두 곳 — 루프의 앞인자와 운동량 공간의 기하 — 에 나타나는 하나의 같은 양으로 가려낸다는 점이다.

— —



1. 서론: 우주 OS와 그 정보 기하학적 기반

1.1 인간의 단위계와 국소 UI 설계

표준 물리 단위( )는 인간의 측정 UI에 의존하는 국소적 관례이다. 본 논문은 차원의 기하학적 계층 위에 서

서, 질량 을 , 곧 단위 2차원 구면 의 전체 넓이 값(야마기시 조각)으로 둔다.

1.2 질량 의 경계 조건과 우주 OS 연대기

정보 기하학적 읽기에서 질량 은 3차원 공간에서 정보를 렌더링하기 위한 기하학적 안전 밸브(경계 조건), 곧 

— 단위 2차원 구면 의 전체 넓이 값 — 로 자리매김한다. 본 논문은 2026년 4월 이후 발견된 발견적 방정식 계열

을 하나의 시간축 위에 배열하고, 야마기시 제로 텐션 싱크 방정식이라 불리는 통일 도식에 이르는 경로를 보인다.

1.3 기하학적 상수의 불가분성(모듈 블록 이론과 위상 파괴에 대한 경고)

우주 O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기하학적 상수 모듈(  인프라)은 결코 순수한 실수의 대수적 곱으로 임의로 쪼개

지거나 독립된 스칼라( )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 1차원/2차원 위상 공간의 기본 파동 주기(나선 주기)

: 3차원 공간에서의 단위 2차원 구면 덮개와 입체각 조각(질량/경계 조건의 닻)

 / : 3차원 렌더링 가드레일(이중 덮개 외피)과 4차원 원환 다양체 보호 회로

이 인자들은 파동 묶음의 수렴과 공간 경계를 안정적으로 닫는, 나눌 수 없는 최소 완결 모듈(불가분 인프라 모듈)

이다. 그 위상적 의미를 벗겨 내고 단순한 스칼라 계수로 잘게 썰면 다양체의 위상 구조가 파국적으로 파괴된다. 따

라서 본 논문의 모든 모듈은 엄격하게 통일된 불가분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제1부: 운동과 렌더링 비용

2.1 루트-n 컬링 저항 법칙

공간 데이터 밀도를 으로 두면, 컬링 저항은 속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2.2  렌더링 비용 방정식

질량 와 운동량 API 을 대입하면, 운동 에너지 은  기하학적 가드레일 안의 렌더링 비

용이 된다:



3. 제2부: 전체 에너지와 데이터 밀도

3.1 아인슈타인–야마기시 부피 복원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관계를 복원 조립 명령으로 읽는다:

여기서 는 4차원 원환 고치의 용량, 는 5차원 저장 용량, 은 3차원 UI 렌더링 부피, 는 주

전원이다. 이 식은 을 광속 에 대해 적분한 것이다(논문 34). 는 상수이므로 에 대한 적분

은 표준적인 물리 연산이 아니며, 본 논문은 이 식을 우주 OS의 도식으로 자리매김한다.

3.2 데이터 밀도 컬링 방정식

정지 에너지 은 차원 간 통신 지연을 나타낸다:

4. 제3부: 안전장치와 공유된 서명

4.1 콜먼–와인버그 퍼텐셜의 

1-루프 유효 퍼텐셜(Coleman & Weinberg, 1973)은 다음 형태를 가지며

계수 를 지닌다. 야마기시 조각 를 적용하면

가 되어 가 나타난다.

이 는 진짜 양이다: 1-루프 유효 퍼텐셜의 표준 계수로, 범함수 행렬식 의 계산에서 유래

한다. 이는 논문 46의 1-루프 측도 에 로그 적분에서 생기는 인자가 함께 붙은 것이다. 같은 수가 서로 다른 기원

을 가질 때 둘을 하나로 세지 않는다 — 논문 48의 규율이며, 여기서도 적용된다.

4.2 “The ONE” — 루프 인자와 운동량 공간 측도의 항등

정의(The ONE): 양자장론의 루프 앞인자와 4차원 운동량 공간의 기하학적 측도는 같은 양이다:



이 항등을 “The ONE”이라 이름 붙인다. 자세한 것은 논문 09의 정의 2.2과 논문 46의 정리 2.1을 보라.

The ONE의 내용은, 하나의 양이 서로 다른 두 맥락 — 섭동 계산의 앞인자와 운동량 공간의 기하 — 에서 같다는 증

명된 사실에 있다. 비 은 이 항등을 달리 말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0이 아닌 어떤 수에 대해서도 성

립하는 항등식이다. 계층 문제에서 발산의 근원은 이며, 어떤 수를 그 자신으로 나누는 것은 에 작용하지 않는

다. 이 체계가 계층 문제에 대해 두는 수는 자연성 한계  TeV로, 검증 가능한 수치 경계이다(논문 09,

46).

5. 야마기시 제로 텐션 싱크 방정식

이 체계는 다음 식을 통일의 도식으로 내세워 왔다.

그 분자의 둘째 항은 다음 적분과 같다(논문 34에 따라 ):

따라서 이 식은 의 형태를 취한다. 함수와 그 원시함수는 차원이 의 한 거듭제곱만큼 다르며, 적분 구

간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 식을 수학적 등식으로서가 아니라 체계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모으려는 의

도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자리매김한다. 차원적으로 일관된 형태가 발견되면 그때 등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6. 결론과 전망

본 논문은 질량 조각 를 중심으로 역학·전자기학·중력·상대론의 식들을 나란히 놓았다.

6.1 본 논문이 보이는 것: 하나의 기하학적 양의 공유

본 논문의 중심 내용은, 이 식들이 하나의 기하학적 양 를 공유하며, 나아가 그 기원이 하나이고 같다는 것이다.

확립된 물리에서 가 나타나는 곳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3차원 공간의 전체 입체각으로 귀착한다

루프인자 차원운동량측도



방정식 형태 의 기원

구의 겉넓이 입체각 그 자체

가우스 법칙 입체각

쿨롱 법칙 입체각(유리화 단위)

푸아송 방정식 입체각

중력의 가우스 법칙 입체각

이것들이 같은 를 지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3차원 공간에서 구의 겉넓이가 로 커지므로 선속 보존이 역제곱

법칙을 강제하고, 입체각이 그 정규화 상수로 나타난다(논문 01의  유일성 정리).

여기에 를 두면 역학의 식들이 같은 수로 나란히 선다.

방정식  적용 후 출처

운동 에너지 논문 18, 26

아인슈타인 관계 논문 12

부피 복원 논문 12

운동량 논문 16

전자기학과 중력은 이미 입체각 계열에 속한다. 를 두면 역학이 같은 수로서 그것들과 나란히 선다(이 는

단위 선택으로 놓은 값이다). 이것이 본 논문이 말하는 “통일”이다.

6.2 “통일”이라는 말에 관하여

본 논문이 보이는 것: 전자기학·중력·기하학의 식들이 하나의 기하학적 양, 곧 3차원 공간의 전체 입체각 를 공유

한다는 것. 이 공유는 우연이 아니며, 3차원 공간의 기하가 역제곱 법칙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검증 가

능한 구조적 사실이다.

이것은 맥스웰이 전기장 와 자기장 를 하나의 텐서 로 모은 것과 같은 종류의 모음이다. 물리적 내용은 변하

지 않지만 구조가 보이게 된다.



입자물리학의 대통일 이론이 추구하는 것은 단일 원리로부터의 유도와 새로운 예측이다. 본 논문이 하는 것은 공

통의 기하학적 양으로의 재배열이다. 재배열은 유도가 아니지만, 재배열이 보여 주는 구조는 남는다.

6.3 개별 결과의 취급

개별 결과의 엄밀한 취급은 전문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특히 의 다중 식별에 대해서는 논문 08, 45, 46, 48

을, 그 기원의 구별에 대해서는 논문 29, 32를).

전자기학과 중력의 가 하나의 입체각으로 나타나는 것은 3차원의 퍼짐이 역제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역학은

거기에 같은 수로 나란히 선다. 수가 나란히 서는 것과 뿌리가 같은 것을 따로 보면, 이 체계에서 하나의 수 가 어

디서는 기하 그 자체이고 어디서는 고른 값인지가 보인다.

개정 기록

제3판(2026년 9월): 서식을 현행 템플릿에 맞추었다(초록에 있던 자리매김과 철회에 관한 설명을 초록 바로 뒤의 범

위 주기와 이 개정 기록으로 옮겼다). 부제에서 판 표시를 없애고, 제목을 일본어 제목에 맞추었다. 역학의 (

)가 단위 선택으로 놓은 값이라는 것을 논문 35, 60에 맞추어 범위 주기에 적었다. 체계 내 참고문헌에 DOI를

더했다.

제2판(2026년 7월): 제1판의 세 가지 주장 — 비 이 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서술, 야마기시 제

로 텐션 싱크 방정식을 수학적 등식으로 제시한 것, 본 논문을 대통일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것 — 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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